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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리구 성서성당 Ⅰ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제1독서 이사 35,1-6ㄴ.10 화답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2독서 야고 5,7-10 복

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1,2-11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

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친교로 하나되어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22. 12. 11. (가해) 제2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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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주일의 말씀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충효성당 주임 | 김성복 데이꼴라 신부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에 성탄 노래가 울려 퍼지고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합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는 1891년 성탄을 얼마 앞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때 도시의 빈민 천여 명은 

슬프게도 성탄절을 맞이하였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세군의 조셉 맥피라는 사람이 부두로 나가 

근처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솥에 다리를 연결하여 세운 후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렇게 써 붙였습니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탄절에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전 세계 백여 개국이 해마다 성탄절 무렵에 실시하는 자선냄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나눔

이 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2천 년 전 탄

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전례의 의미도 있겠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교회가 참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나눔이 성탄을 준비하

는 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마태 11, 2-11)은 요한 세례자가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

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릴레아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

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며 귀먹은 이들이 듣게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차별받

고 소외당해서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이

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

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나눔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준비임을 깨닫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면서 아기 예수

님의 성탄을 기다려 봅시다. 

 ②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왜 저 감들은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 김소영 헬레나 원장 

더불어 사는 세상

대구주보 ③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과 본당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

“선생님~ 저 오늘부터 급여가 오른대요!” 그간 월 십

여 만 원의 장애인훈련수당을 받으며 보호작업장에

서 일을 익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 한 분이 드디어 

자신도 근로자가 되어 급여가 오른다며 자랑을 한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 생활재활교사도 덩달아 

기뻐한다. 보금자리라는 낯선 곳에 와서 모든 것이 

생소했을 텐데, 이제는 능숙하게 대중교통 환승까지 

하며 거뜬히 출퇴근을 한다. 오고 가며 마주치는 동

네 사람들과 눈인사도 나누고 동네슈퍼, 미용실, 빨

래방, 카페를 이용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넓혀간다.    

포장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 장애인이 자꾸 불량을 

내는 일, 함께 일하는 이가 큰소리를 질러 머리가 아

팠다는 일, 동료와의 사소한 다툼 등 하루하루 이어

지는 퇴근길에는 그날의 속상함도 함께 가지고 와서 

이르기 바쁘다. 그들이 가지고 온 바깥세상의 이야

기들을 들어주는 시간이 우리 복지사들에게는 가장 

바쁘고도 보람 찬 시간이다.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을 지역사회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왔다. 2012년 대

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

애)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회와 마주할 수 있도

록 세상과 장애인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보금자리

는 큰 규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형태가 아니라 빌라

와 아파트, 총 여섯 집이 지역사회 안에 분산돼 있다. 

집집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3~4명과 생활재활교사

가 함께 생활을 한다.

함께 살아온 가족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

람들과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아프거나 힘

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스

러운 마음... 그럼에도 이미 이들은 부모의 보호라는 

울타리에서 한걸음 나와 자립을 위해 하나의 다리를 

건넜고, 또 다른 다리를 건너기 위해 힘을 다해 나아

가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보금자리와 같이 중산서민가구

의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입소생활을 할 수 있는 

실비 거주시설(전국 25개)의 수가 매우 적다. 이에 더

해 정부의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책 또

한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생

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아쉬울 따름이다. 

“선생님~ 왜 저 감들은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어

느날 발달장애인 당사자 한 분이 2층 카페 의자에 

앉아 창문 밖 감나무를 바라보며 내뱉은 말이다. 하

지만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본 창문 밖에는 정말로 하

늘에 주렁주렁 매달린 듯한 감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지 우리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

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내 생각,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이들을 포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지녔는지 묻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복음화되었

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는 당당한 자립생활을 향

한 꿈을 가진 성인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세상과 소통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PCP(Person Centered 

Practice: 사람중심실천계획)를 중심으로 한 사회재활

교육과 일상생활 및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발달장애인

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④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바티칸 소식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27일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제1주일 삼종기도 

훈화를 통해 이날 복음에 나오는 “너희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

의 아름다운 약속을 풀이했다. 교황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행동에 영감을 주시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깨어 

있자고 초대했다. 아울러 “세상사에 정신이 팔리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 11월 27일 바티칸 뉴스

교황과 대림시기교황과 대림시기
“깨어 기다립시다. 하느님은 일상사 안에 계십니다”“깨어 기다립시다. 하느님은 일상사 안에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12월 4일 대림 제2주일 삼종기도 훈화를 통해 세례자 요한의 “비

밀”을 풀이했다. 세례자 요한은 언뜻 보기에 혹독하고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 “이중성”과 “위선”에 “알레르

기 반응”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교황은 이중성과 위선이 우리에게도 위험이 된다고 경고하고 대림시기에 자

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회심의 물에 몸을 담그자고 초대했다.
- 12월 4일 바티칸 뉴스

“대림시기는 위선의 가면을 벗는 은총의 때입니다”“대림시기는 위선의 가면을 벗는 은총의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28일 바오로 6세 홀에서 ‘평화의 학교 네트워크’가 마련한 ‘평화와 돌봄을 위한 행

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시인”이 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성 요한 23세 교황의 모범을 본받아 “원대한 꿈을 꾸라”고 초대했다. 교황은 특히 반포 60주

년을 앞둔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회칙 「지상의 평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학생

들이 “회칙을 읽고 연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1월 28일 바티칸 뉴스

교황,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시인이 되십시오!”교황,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시인이 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11월 3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을 통해 식별에 대한 열 번째 

교리 교육을 진행했다. 교황은 “진정한 영적 위안”은 우리가 하느님의 길, 곧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길”을 걷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 11월 30일 바티칸 뉴스

“그릇된 길을 피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웁시다”“그릇된 길을 피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웁시다”



믿음의 길

대구주보 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나는 바위 속으로 아주 깊게 파들어 가기 시작한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채로 성 요셉 성월이 끝나지 

않도록 요셉 성인에게 기도했었다. 오늘 아침에 약간의 물이 나왔다. 

3월 30일 일요일

로베르 신부가 사이공(Saigon)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가 오겠다고는 하지만 급한 것 같지는 않아 그의 도착

은 예측할 수 없다.

3월 31일 월요일

아직 매일 20통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나는 우물에서 물이 좀 더 나오도록 요셉 성인에게 기도했다. 오늘  

아침 미사 후 나는 요셉 성인이 그의 주인 첨례날 내 청원을 들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한 폭파로 아주 풍부한 샘이 터져 팔뚝보다 더 굵은 물결이 

흘러나왔다. 성 요셉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4월 13일 일요일

피정이 시작되었다. 나 자신이 피정 강론을 한다. 그것은 하나의 시도이다.

4월 21일 월요일  

페셀 신부가 이 발도로메오[李尙華] 신부의 후임으로 안대동(安大洞)에 임명되었다. 이 신부는 함양(咸陽)

에 새 본당을 세우러 간다.

4월 26일 토요일

피정이 끝났다. 점심식사 때, 부주교가 모든 선교사들의 이름으로 피정 강론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고, 또 다

음해에도 강론을 계속해 달라는 말을 했다. 이번 피정은 임시 주교관에서 행한 마지막 피정이다. 내년에는 

완전한 우리 건물에서 하게 되기를 바란다. 

4월 27일 일요일 

보두네, 미알롱, 페네 신부 등이 탔던 기차가 왜관(倭館)에서 충돌을 했다. 보두네 신부가 머리에 상처를 입

었으나 다행히 중상은 아니다. 

5월 1일 목요일

임시 주교관에서의 마지막 피정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 11월 27일 바티칸 뉴스

- 12월 4일 바티칸 뉴스

- 11월 28일 바티칸 뉴스

- 11월 30일 바티칸 뉴스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박성규 엘리지오   

  ⑥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촌 주교의
제39회 자선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본당은 카리타스의 전초 기지입니다
제39회 자선 주일 담화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선 실천하기

주제 및 내용 ㅣ 개인 및 단체 활동을 통해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체험했던 

하느님과 이웃, 피조물 등 다양한 친교를 실천한 사례

형식 및 분량 ㅣ 수필 형식의 글로 분량은 A4 기준 한글 12포인트 1페이지(분량 엄수)

기간 및 방법 ㅣ 2023년 1월 13일(금)까지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길 112 천주교대구대교구

교육원 가동 3층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

대구주보 친교의 해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  원고 모집     

※ 당선작은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친교의 해’를 맞아 대구주보에서는 교구민 여러분의 친교활동에 관한 신앙 수기를 공모하여 

게재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고 선물이 되는 친교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2022 대림 콘서트 주교좌범어대성당 대성전, 전석 초대

2022.12.17 (토)  PM 5:00

문 의 : 053-790-1300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2.17(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피정: 언제나 가능

산내 치유 피정: 12.20(화)~21(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

주일미사: 매주 11:00

문의: (054)382-0091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자: 23.1.6(금)~8(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서울)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남성

참가비: 30,000원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탄전례 청년피정

일자: 12.23(금)~26(월) / 3박 4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본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여성 누구나

문의: 김토마스 수녀, (010)9353-1773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23.1.5~7 / 1.27~29 / 2.4~6 

연말연시피정: 12.30~1.2(눈꽃산행)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5-2141 / 616-2141

칠곡가톨릭병원 운전기사(계약직)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총무팀(운전기사)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격: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문의: 320-212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교구 외 | 기타 알림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zoom강의)

기간: 1월부터 1년간(3개월에 30만원)

시간: (수) 19:30~21:30(히브리어/희랍어)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이탈리아 순례 65차

일자: 23.4.24(월)~5.5(금) 

문의: 성지대표부, (010)9704-9495

http://www.terrasanta.kr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2일(월) 10: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1:00 범어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4일(수)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1:00 봉곡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2월 17일(토) 11:00 성모당



교구 | 대리구 알림

청년청소년국 직원 채용

분야: 회계 1명, 홍보영상 1명

마감: 12.19(월) / 방문 또는 우편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50-3069

http://www.jesusclub.or.kr/dcyf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용철(요한), 기태순(아녜스) 

문의: 253-9550, (010)9382-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3박 4일 꾸르실료 실시

남성 제275차 : 1.12(목)~15(일)

여성 제266차 : 2.9(목)~12(일)

청년 제24차 : 2.16(목)~19(일)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문의: 254-467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콘화, 서양화,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연필초상화, 난타,

우쿨렐레,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장구, 제대꽃꽂이, 정리수납전문가,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9 베트남 5일 139만원

2.1 이스라엘 9일 445만원

3.4 발칸반도(메주고레) 12일 395만원

3.13 이집트, 이스라엘 12일 469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2023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19(월)~29(목)

모집: 일반, 특수 대학원

문의: 850-3581,3(일반)

660-5253~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석사)

신입생 모집

한국어교원 2급, 석사학위(2년) 취득

남산동캠퍼스 주1회 출석(2과목 온라인)

학사(전공무관) 지원, 신입생 장학금 25%

모집: 12.19~29 / 문의: (010)4520-6253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모임

일시: 12.12(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10분) 

주제: 성탄전야 예절(교재 있음)

토요성령기도회 특강

일시: 12.17(토) 14:00~17:30

특강: 두현자 율리안나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현대백화점앞-청라언덕-성서홈플

러스-설화명곡역 / 문의: (054)954-019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5차 ME주말: 1.6(금)~8(일)

396차 ME주말: 2.24(금)~26(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마리아사제운동 12월 미사

일시: 12.17(토) 10:00 삼덕성당  

목적: 1)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

2) 교황과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 일치

3) 신자들을 봉헌생활에로 안내

문의: (010)9366-9170 / 공용주차장 이용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마감: 23.1.31(화)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영성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성경공부

문의: (02)944-0819~24

https://uus.pauline.or.kr

경산베네딕도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심화과정: (월) 성문서 10:00 / 19:30

일반과정: (화) 모세오경 10:00 / 19:30

(수) 서간 10:30 / 19:30, 복음서 14:30 

(목) 복음서 10:00 /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750-6573

오늘의 강론 12월 12일(월) ~ 12월 17일(토) 6:50, 16:50, 23:50 김세호(바오로) 신부(FM 93.1MHz)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춘석(아우구스티노) 신부
2003년 12월 13일

•최덕홍(요한) 주교
1954년 12월 14일


